
<12월 정례 공정방송위원회 결과 보고서>

□일시•장소 : 2018년 12월26일(수) 본관 6층 회의실 11:00~12:00

□공방위원
▪노측 : 조성래 수석부위원장, 송현준 부위원장, 김상미 정책실장, 송명훈 공
정방송위원회 보도간사
▪사측 : 정필모 부사장, 김의철 보도본부장, 엄경철 취재주간, 임장원 국제주
간

□안 건 : ‘반짝’ 상승에 ‘오버’한 고용지표 뉴스 편집
 
□안건 협의 결과

노측, “무리한 편집, 청와대 눈치보기 되살아난 것 아니냐”
사측, “뉴스가치 높다고 봤다...내용은 비판적으로 보도” 

1. 정부 여당에 유리한 통계 나오자 ‘톱블록’ 편집
   <방송4사 고용지표 보도 비교>

  노측이 공방위 안건으로 삼은 것은 12월12일 9시뉴스의 톱블록으로 방송된 
취업자수 증가 리포트다. 3월부터 내리 곤두박질한 신규 취업자수가 12월 발

KBS SBS MBC JTBC
3월14일 17번째 25번째 0 0
4월11일 3번째 0 0 0
5월16일 18번째 0 18번째 0

6월15일 15번째 21번째
톱블록 
1, 2, 3번째

14번째

7월11일 5번째 4, 5번째 5번째 0

8월17일 5, 6, 7번째
톱블록 
1, 2, 3, 4번째

톱블록
1, 2, 3, 4번째

5, 6, 7번째

9월12일
톱블록
1,2,3번째

3, 4, 5, 6번째
톱블록 
1, 2, 3번째

톱블록 
1, 2, 3, 4번째

10월12일 6, 7, 8번째
톱블록
1, 2, 3번째

14번째
톱블록
1, 2, 3번째

11월14일 6번째 21번째 5번째 14번째

12월12일
톱블록
1, 2, 3번째

0 6번째 21번째



표한 통계에서 16만여 명을 기록하며 ‘반짝’ 상승했다. 이날 9시뉴스는 ▲취업
자수 16만여 명 ‘반짝’ 증가...1월 이후 최대 폭 증가 ▲고용 상승으로 반
전?...제조업 취업자 수는 여전히 감소 ▲문 대통령 “경제상황 엄중...확대경제
장관회의 직접 주재” 등 3꼭지를 톱블록으로 묶어 보도했다. 
  하지만 이같은 편집은 그동안 고용지표에 보도에서 KBS뉴스가 보여온 경향
을 거스를 뿐 아니라 대단히 무리한 편집이라는 것이 노조측의 판단이다. KBS
는 추세와 경제 전반을 균형감 있게 살펴야한다는 기조에서 매달 발표되는 고
용지표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보수 언론이 연일 ‘일자리 쇼
크’를 부르짖던 3,4,5,6,7월에도 뉴스의 중간이나 후반부에 한 꼭지 정도 담담
하게 보도했던 것도 이런 기조에서였다. 
   따라서 12월 발표된 고용 통계에서 취업자수가 10만 명을 회복하는 긍정적
인 지표가 나오자마자 톱뉴스로 배치한 것은 여러모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편집이었다. 뉴스의 발제, 제작 과정을 봐도 그렇다. 당초 경제부에서는 1꼭지
의 리포트만 발제했지만 오후 편집회의 결정에 따라 2꼭지로 늘어났고, 여기
에 ‘예정 기사’인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장관회의 소식까지 이어 붙였다. 톱스
로 만들기 위해 일부러 기사를 쪼개고 대통령 소식까지 덧붙였다는 인상이 짙
다. 
 이날 SBS는 아예 보도를 하지 않았고, MBC와 JTBC는 중후반에 한 꼭지만 
보도했다. 

 노측은 정부 여당에 유리한 지표가 나오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무리하
게 톱뉴스로 배치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는 청와대만 바라보던 예전 KBS뉴
스의 나쁜 관행이 되살아난 것은 아닌지, 또는 정파적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견제와 균형이 무디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사측은 일자리 문제가 국민들의 큰 관심사여서 뉴스 가치가 높고, 
지표상으로는 석달 연속 증가해 추세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내용적 측면에서는 일자리 증가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검증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측은 당일 큰 이슈가 없어 톱 아이템을 정하는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3번째 꼭지에서 대통령의 예정 기사를 배치해 ‘대통령이 경제를 챙긴
다’는 이미지로 비춰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노측, “고용률 외면...보수 언론 프레임에 갇혔다”
사측, “경제 지표 종합적으로 분석해 신뢰도 높이겠다”

2. 대표적인 고용지표인 ‘고용률’ 통계는 외면

  아울러 노측은 그동안 KBS뉴스가 고용시장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 가운데 
‘신규 취업자수 증감’에만 매달렸고, ‘고용률’을 비롯한 다른 지표는 외면했다
고 분석했다. 취업자수 증감 폭은 인구구조의 변화나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
서 충분히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률’을 비롯한 다른 지표 또한 폭넓게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BS는 여러 경제 지표들을 균형
감 있게 분석하기보다는 보수 언론이 짜 놓은 프레임을 답습한 결과를 가져왔
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규 취업자수 감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결과라든지, 자영업자
들의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이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듯한 뉘앙스
의 뉴스편집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KBS뉴스가 대한민국의 고용시장을 진단하면서 ‘신규 취업
자수 감소’에 매몰되었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하고, 고용률과 실업률 등 여러 
경제 지표들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해 신뢰도가 높고 소구력이 있는 경
제뉴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측은 다른 언론사들이 이미 만들어놓은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고, 객
관적이고 폭넓은 KBS만의 시각과 견해를 담은 뉴스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끝>


